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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긑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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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만남

장애가 아닌 불편함

비너스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레나 마리아는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짦지만 수영, 십자수, 

피아노, 요리, 자동차 운전, 성가대지휘 등 오른쪽 빨로 못하는 게 없다. 

가스펠 가수인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세계 언론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소리`라고 격찬한다. "발로 씉 내 인생의 악보"(토기장이 펴냄)라는 책 서문에서 그녀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오른발로 식사하고 있으면, 옆테이블 아이들은 내가 먹는 

모습이 재미있게 보였는지 스웨터 안에 팔을 감추고 테이블 위에 발을 앉어 놓은 채 나와 똑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다. 아이들 부모는 분명히 난처했겠지만 나에게는 상당히 기분 좋은 반응이었다.

팔이나 손이 없어서 편리한 점은 절대 반지나 장갑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 나를 아빠가 데리러 왔을 때 친구 엄마는 내 장갑을 찾는 일에 온통 신경을 

쓰고 계셨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아빠가 말했다. 순간 그녀는 곧 장갑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재미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실수를 하거나 당황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고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은 내 장애게 대해, 나와 똑같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것을 보는 것은 

유쾌한 일이다. 그들도 내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레나 마리아는 자신의 장애가 오히려 진주가 되어 값비싼 목걸이가 되었다. 고 고백했다. 그녀는 

`장애`가 아닌 `불편함`을 극복했을 뿐이다. 

*낙천주의자와 염세주의자의 차이는 재미있다. 낙천적인 사람은 도넛을 보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도넛에 뚫린 구멍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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